
(사)한국포장기계협회가 200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
는 정부포상 행사인 포장기계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16일

‘2010 

서울국제포장전’개막과함께경기도일산킨텍스그랜드
볼룸에서성대하게개최됐다.
올해제12회포장기계인의날에열린제11회포장기계대

상정부포상식에서는코스메틱엔지니어링의이탁 대표가
‘저진공레벨충전기’를개발한유공으로기술개발부분지
식경제부장관상을받았다.  
“직장생활21년과사업16년을통해사실상한길을걸어
왔고, 그 동안의 일 자체가‘기술개발’과 같았는데 상 또한

‘기술개발부문’을수상하게되어매우기쁩니다.”
이탁 사장은“부족한 점도 많아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욱더노력하라는채찍으로알고최선을다할것”이라고소
감을전했다. 
(주)태평양공무부에서20여년동안의경력을쌓은이사

장은 (주)태평양 대전공장건설시 비누원료인 우지 수송라
인과 세제원료 수송라인의 온도 유지 System을 개발해 획
기적인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사내 아이디
어제안대상을수상했으며수원공장근무시설비자동화및
공정개선의효과로생산성향상과품질향상에기여한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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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진공레벨충전기개발
포장기계대상기술개발부문지식경제부장관상수상

이 탁
코코스스메메틱틱엔엔지지니니어어링링 대대표표



로 한국장기신용은행이 산업발전을 위하여 제정
시행하는 제9회 장은기술상을 수상하는 등‘개
발’에두각을나타내기도했다. 
이탁 대표는 1994년 9월 코스메팅엔지니어

링을 창업, 수작업에 의존하던 화장품 제조설비
중 콤팩트 성형 시 발생하는 Dust를 Auto Pan
Cleaner를 개발해 성형 후 기계를 통과하며 자
동제거할수있게하여작업환경개선과제품품
질향상, 원가절감에기여해왔으며콤팩트라벨
부착 로봇을 개발해 인력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 또한 화장품 단상자를 성형하는 소형
카톤포머를 개발하여 수입기계 대체하기에 이르
다. 
특히 이탁 대표는 소형포터블 기계를 집중

개발, 다품종소량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탁월
한능력을발휘했다. 
거품이 발생하는 저점도의 액상제품도 충전이

가능한 저 점도액체 레벨충전기, 고 점도액체 레

벨충전기, 내용물호파와방향전환밸브없이개발
된 자흡식 충전이 가능한 점액질 피스톤 충전기
등을개발, 호평을받았다. 
금번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에 빛나는‘저 진

공레벨충전기’는새롭게개발된저진공레벨충
전기로, 제어장치가없으면서도저점도의액상제
품을 충진 할 때, 거품이 발생하는 제품과 얇은
PET용기에도 진공 레벨충전이 가능하며, 액이
넘치거나 흘림 없이 용기에 정 레벨 충전이 가능
하다. 또한, 충전후노즐에서누액현상이없도록
개발되었으며, 4개의노즐을동시에충전하지않
아도가능하다. 
특히 개별적으로 용기를 노즐에 꼽는 대로 충

전이 가능해 먼저 충전 완료된 제품을 동일 작업
자가다음공정인캡핑도가능하도록고안된1인
2공정작업이가능한효율적인충전기이다.
“지금까지의 진공충진 기술은 고 진공 레벨충
진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저 진공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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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포장기계대상에서 지식경제부 장
관상을수상한이탁 대표



충진기는 저진공으로 빨아
당기는진공의흡입력과용
기내로빨려들어오는액체
의 중력(무게)이 일치 할
때 충진이 더 이상 되지 않
는 원리를 응용하는 일이
핵심 포인트 는데 기계화
하는과정에서이런이론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수차에 걸친 실험을
통해 완료하기까지 포기와
재도전을 수없이 반복하며
완성했습니다.”

이대표는“초기, 저진공인만큼얇은PET병에액체충진을목표로하 는데기계는개발완
료하 으나 실험과정에서 용기가 계속 쭈그러져,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생산되는 부
품이적합한것이없어많은시행착오를겪었다”며“결과적으로성공했지만, 용기업체가원가절
감을 위해 PET용기의 두께를 너무 얇게 생산(불량 용기)하는 경향이 있어 충진시 쭈그러짐이
발생하기도해이를대처하는일이중요하므로아직도개발은현재진행형”이라고전했다. 
‘저진공레벨충전기’는소규모생산시저렴한투자비로가능하고, 기술없이도관리및운
전이가능하며, 기계가간단하여자동화설비에적용시경제적이다. 또한충진시넘치거나흘림
이없어위생적인충진실현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탁 대표는“회사를운 하며늘사용자가불편한점이없도록무결점의제품을만들고있

다”며“보완점이발견되면즉시개선한다”고강조했다. 이것이바로 업사원없이포장기계제
조를하면서소비자에신뢰를받는노하우가아닐런지.  
그는앞으로차별화된기술의단품으로개발한기계들을응용한자동화라인을계획하고있다. 

“전문화된기술을보유한기술자와회사가발전할수있는사회풍조가정착되기를바란다”는
이대표는우리나라산업발전초기에있었던‘기술교육’이필요하다고밝혔다. 
지난1994년코스메틱엔지니어링을창립하며, 창업당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모방’이아

닌‘창조적기술’를바탕으로제품을개발해온이탁 대표는오늘도창업초기의‘열정’을바
탕으로업계를선도하고있다. 

박초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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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함께수상의기쁨을나누고있는이탁 대표


